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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>

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운전자들
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2026년
엔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데, 노인 운전
자에 대한 배려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
니다.

한승구 기자입니다.

<기자>

행인을 친 뒤 건물 벽을 들이받고, 앞 차와 부딪치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.

운전자는 모두 노인이었습니다.

이렇게 교통사고 가운데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가 빠르게 늘어, 지난해에는 7%를 넘었을 것으로
추정됩니다.

고령 운전자가 느는 만큼 사고 건수가 느는 건 당연하지만, 전체 면허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
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이들이 내는 사고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.

실제로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.

[정송전(운전경력 40년)/경기도 광주시 : 운전을 지속적으로, 연속적으로 하지 않다가 가끔 운전을 한
다거나 우천시 또는 야간, 눈이 쌓였을 때….]

노인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하는 경향이 높지만,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떨어질 수
밖에 없습니다.

[김성기(운전경력 30년)/경기도 고양시 : 젊은 애들이 막 끼어든단 말이야. 깜짝깜짝 놀랄 때, 그때는
아주 식은땀 나고….]

그러나 현재 고령 운전자 대책은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놓은 게 전부입니다.

 



지난해 8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육이 시작됐지만, 희망자에 한정하다 보니 교육받은 사람은 65세 이상
면허소지자 165만 명 가운데 700명에 불과합니다.

[강수철/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: 적성검사시에라도 간단한 간이검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능력이나
신체적인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….]

일본이나 미국, 호주 등은 나이에 따라 면허 갱신과 신체검사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.

고령 운전자가 늘 수 밖에 없는 만큼, 사회적 준비와 대책이 시급합니다.

(영상취재 : 정상보, 영상편집 : 남 일) 

한승구 기자 likehan9@sbs.co.kr

☞ [2014 소치 동계올림픽] 열정의 소치 꿈꾸는 평창

☞ [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'취재파일']

☞ SBS뉴스 공식 SNS [SBS8News 트위터] [페이스북]

저작권자 SBS&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-재배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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